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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굴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물인 굴 패각은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나 기술적인 한계점으로 인하여 사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려지는 굴 패각을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저렴한 친환경 소재가 될 수 
있어 최근까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굴 패각의 현황을 분석하고, 
굴 패각의 물리, 화학적인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어 온 굴 패각을 활용한 지속 
가능성 있는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굴 패각, 굴 패각 부산물, 재활용, 지속가능성 

Abstract - Oysters have been continuously produced from all around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every 
year. The oyster shell by-products accompanied by the oysters have caused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the absence of any method or technique to deal with the by-products.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diverse researches and environmental friendly methods using the oyster shells are in 
development by now due to the possibility as cheap materials. In this review, we discuss the worldwide 
status of oyster shells and investigate the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oyster shells. In 
addition, we discuss the recent trends about the sustainable methods to utilize the oyster shells.

Key words : Oyster Shell, Oyster shell by-product, Recycling, Sustainability

1. 서 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인기 있는 식품 중 하나인 

굴은 전 세계적으로 음식에 이용되고 있으며 생산국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유럽에

서 전체 굴 생산의 90 %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굴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간 약 13만 

톤의 생산량을 보유 하고 있다. 미국 또한 주요 굴 생

산 국가이며 연간 약 2만 톤의 굴 생산량을 보유 하고 

있다. 하지만 굴의 경우 아시아에 속해있는 국가들이 

가장 많은 굴 생산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그

리고 중국이 아시아의 주요 굴 생산국이다. 일본의 경

우 약 20만 톤의 굴을 매년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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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주요 굴 생산국에 따른 연간 굴 생산량을 나타낸 그래프

경우 연간 약 30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반면 중

국은 세계 최대 굴 생산국이며 매년 약 350만 톤의 굴

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굴 양식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일

본, 미국, 홍콩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다. 주

요 굴 양식지는 통영, 거제, 고성 등의 남해지역을 중

심으로 생산이 되고 있으며, 일부 서해안 지역 또한 굴 

생산 지역에 해당이 된다. 특히 남해의 경우는 한국 내 

전체 굴 생산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굴 생산량에 따라 많은 양의 굴 패각 (굴 껍질) 또한 

발생하게 된다. 굴 패각의 경우 생분해성 물질이 아니

고 물에 녹거나 변형이 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며, 껍질

의 크기 및 부피 또한 크기 때문에 소비 후 처리되지 

않은 채로 버려지는 패각이 한국의 경우 매년 25만 톤 

이상에 달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의 경우도 매년 

20만 톤 이상의 굴 패각이 처리되지 않은 채로 버려지

거나 매립이 된다. 이렇게 버려진 패각은 매립지에 보

관되어 처리되나 매립지와 적재지를 관리하는데 있어

서 경제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며 턱없이 부족한 매립

지로 인하여 대부분은 인근 해당 지역의 해안가 주변

에 매년 방치되거나 불법 매립되고 있다. 또한 패각의 

재활용 방안도 논의 되고 있으나 많은 양의 굴 패각을 

처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굴 패각의 경우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사업장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량으로만 운송이 가능하고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해야만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으며 처리 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버리

는 경우가 빈빈히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쌓여

가는 굴 패각의 방치로 인해 주변 지역의 경관이 훼손

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이미지 또한 손상을 줄 수 

있다. 또한, 환경적으로는 방치된 굴 패각의 껍질에 붙

어 있는 유기물질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가 심

해져 인근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부

패한 유기물질이 바닷가로 떠내려가 수질오염의 원인

이 되기도 한다. 또한, 껍질에 붙어있는 굴 찌꺼기는 

모기나 기타 생물체의 먹이가 되어 인간의 건강에 문

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굴에 포함되어 있는 소량의 중

금속들이 토양에 스며들어 환경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까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굴 패각의 처리를 위

하여 다양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패각을 매립재로 

활용하거나 건설용 자재 또는 비료로 활용하는 것이 

패각을 활용하기 위한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주요 기

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굴 패각을 처리하고 있

지만, 각각의 기술에 대한 단점 및 한계로 인하여 패각

의 일부만 처리되고 있으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요

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 리뷰 논문에서는 굴 패각의 

물리, 화학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굴 패각을 처리하기 

위해 연구되어 온 다양한 기술에 대하여 분석하고 굴 

패각을 활용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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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TiO2 MnO P2O5 Igloss

Oyster shell 0.45 0.12 0.06 53.66 0.26 0.06 0.55 <0.01 0.01 0.16 44.56

Table 1. 굴 패각의 X-선 형광 (XRF) 분석 결과(1)

Fig. 2. 굴 패각의 분말 X-선 회절분석 (PXRD) (좌) 및 에너지 분산형 분광분석 (EDS) (우)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2,3) 

2. 굴 패각의 특성

굴 패각의 주요 구성 성분은 탄산칼슘 (CaCO3)으로 

되어 있다. 패각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X-선 형광분

광분석법 (XRF : X-Ray Flourescence Spectometry) 

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굴 패각의 경우 90% 이상이 

칼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부 규소

와 마그네슘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

또한 분말 X-선 회절 분석 (PXRD : powder X-ray 

diffraction) 을 통해서 굴 패각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를 보면 거의 모든 구성 성분이 순수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량의 산화칼슘

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또한 에너지 분산형 

분광분석법 (EDS :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을 통해서 굴 패각의 표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칼슘, 

탄소, 산소가 주요 구성 성분임을 알 수 가 있으며(3), 

이는 분말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통하여 볼 때 탄산

칼슘 (CaCO3)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주사전자현미경 (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통한 굴 패각의 표면 구조 분

석 결과이다(3). 굴 패각의 경우 내부, 외부 그리고 단

면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부 표면 내

부 표면의 경우 얇은 판 형태가 층을 이루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외부의 경우 육각형 또는 사각형의 판상

의 면이 서로 조밀한 형태로 공유하고 있는 패턴을 갖고 

있다. 또한 단면이 경우 나노 크기의 두께를 갖는 층과 

층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굴 패각의 열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Huh 그

룹에서 굴 패각을 이용하여 시차열분석 (DTA : Diffe-

rential thermal analysis)과 열중량분석법 (TGA : Ther-

mogravimetric analyzer)을 실시하였다(3). 분석된 결과

를 보면 300 ∼ 800 °C에서 흡열반응이 진행되고 있음

을 알 수가 있으며, 약 700 °C 전후로 커다란 흡열반

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구간에서 서서히 

분해되던 패각의 껍질이 한순간에 열분해 되어 약 40 %

의 중량을 잃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에 CO2가 

방출되며 탄산칼슘 (CaCO3)이 산화칼슘 (CaO)으로 

변하는 구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반응식은 

아래와 같다. 

CaCO3 + Heat -> CaO +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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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열분석 (TG-DTA)을 통한 온도에 따른 굴 패
각의 변화(3)

Fig. 3. 주사전자현미경 (SEM)으로 분석한 굴 패각의 내부, 외부 그리고 단면의 표면 구조(3)

3. 굴 패각 활용 기술

굴 패각의 경우 앞서 언급 하였듯이 90% 이상이 탄

산칼슘 (CaCO3)으로 이루어져 있다. 탄산칼슘이 주 

성분인 석회석의 경우 건축, 화학공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활용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굴 패각을 

자원화 하여 석회석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분야를 찾기 위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굴 패각을 활용한 연구 분야 및 최

근의 다양한 기술개발 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1. 발전소 탈황 소재
한국의 경우 산업의 발전과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전력요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용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

다. 석탄 사용 시에 배출되는 산성가스 및 아황산가스

의 경우 오염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

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서부발전 및 

군산대학교는 굴 패각을 활용해 탈황 물질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5). 해당 기술은 굴 패각을 열처

리한 뒤 분쇄하여 슬러리를 제조 한 뒤 배기가스와 반

응을 시켜주게 되면 탈황이 진행된다. 탈황된 물질은 

침전이 되며 이렇게 침전된 물질은 석고로 만들 수 있

다. 탈황 반응의 경우 아래의 반응식에 따라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발생하게 된다. 석탄 사용 시 발생한 황

이 물에 들어가면 황산이 되며 이때 굴 패각 성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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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석회석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 분야를 나타내는 그림(4)

탄산칼슘 또는 산화칼슘이 물에 녹아있는 황과 만나 황

산칼슘으로 합성이 되면서 석고 형태로 침전하게 된다.

반응식 1

 SO2 + H2O -> H2SO3 

 CaCO3 + H2SO3 + 0.5O2 -> CaSO4 (s) + H2O + 

CO2 

반응식 2 

 SO2 + H2O -> H2SO3

 CaO + H2O -> Ca(OH)2 

 Ca(OH)2 + H2O + 0.5O2 -> CaSO4 (s) + H2O

굴 패각을 탈황에 이용할 경우 기존의 탈황물질 보

다 성능이 우수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한 자원 

절약 효과 및 환경오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3-2. 시멘트 생산
석회석의 경우 시멘트 산업에 이용될 수 있다. 시멘

트의 원료에는 실리카, 알루미나를 비롯한 석회 (CaO)

가 들어가게 되며, 이러한 원료들을 적당한 비율로 혼

합하여 시멘트를 만들게 되며, 지하공동의 충진재나 

하폐수의 슬러지를 고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 특히 석회의 경우는 전체의 약 70 % 정도

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굴 

패각을 활용하여 시멘트 원료로 쓰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05년 Yang 그룹에서는 굴 패각을 

재활용한 미세 골재의 가능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

다(6). 해당 연구에서는 파쇄한 굴 패각을 활용하여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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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굴 패각과 시멘트가 혼합된 물질의 SEM 이미지(6)

Fig. 6. X-선 회절 분석법 (XRD)을 통한 굴 패각과 황산 가스의 탈황 반응 전 후의 그래프(5) 

비율을 조절해가며 콘크리트의 기계적인 특성을 측정

하였다. 또한 제조한 콘크리트의 상태를 1년 동안 관

찰함으로서 굴 패각을 활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의 

가능성을 연구 하였다. 결과적으로 굴 패각이 혼합된 

시멘트의 경우 28일 동안에 압축강도가 떨어지지 않았

으며, 치환 비율에 따라서 물리적인 특성이 다르게 나

타남을 확인 하였다. 2014년 Chiou 그룹에서는 굴 패

각이 도입된 벽돌을 이용하여 재활용된 빗물의 산성도

를 낮추는 연구를 수행하였다(7). 굴 패각을 소성시키게 

되면 물과 반응하여 염기성을 띄기 때문에 산성 물질

과 반응하여 중화를 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시멘트 

물질과 굴 패각을 혼합해 벽돌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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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시간과 굴 패각의 소성 온도에 따른 인 제거율(10) 

면 다공성의 염기성 벽돌이 빗물의 산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15년 Li 그룹에서는 굴 패각을 

활용한 시멘트 벽돌을 제조하고 이에 대한 특성을 규

명한 연구를 보고하였다(8). 해당 연구에서는 굴 패각을 

20%까지 넣어 기계적인 강도를 비롯한 물리적인 특성

을 분석하였다. 굴 패각을 벽돌의 제조에 도입을 할 경

우 약 28일 동안 그 강도가 유지 되었으며, 습-건식 환

경에서의 실험에서도 그 강도가 유지됨을 확인함으로

서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한 2016년 Ez-zaki 그룹에서도 시멘트 첨가 물질로 굴 

패각을 활용하였다(9). 굴 패각 파우더와 시멘트의 혼합

물의 비율을 달리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수화도 테

스트를 수행하였다. 결과 적으로 약 굴 패각 16%를 첨

가 하였을 때 압축 강도와 탄소 저항도가 향상됨을 확

인 하였다.

3-3. 부영양화 조절
굴 패각의 경우 앞서 언급 하였듯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를 소성 시켜주게 되면 산화칼슘이 

된다. 산화칼슘의 경우 물속에서 Ca2+ 로 남게 되어 특

정 음이온 물질과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 예

를 들어 Ca2+ 는 물속에 존재하는 부영양화물질인 질

소나 인과 같은 음이온 물질과 침전반응을 형성해 부

영양화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003년 

Lee 그룹에서는 굴 패각을 750 °C에서 소성시켜 부영

양화 물질인 인을 약 98 %의 효율로 제거하였으며 다

른 인 제거 물질과 충분히 견줄만한 결과임을 언급하

고 있다(10). 2005년 Namasivayam 그룹에서도 마찬가

지로 인 제거를 위하여 농도, pH, 온도 그리고 반응속

도를 조절하여 인 제거 연구를 수행하였다(11). 해당 연

구에서는 굴 패각을 소성시키지 않은 채로 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최고 약 50% 정도의 인 제거율을 달성하

였다. 또한, 2008년 Park 그룹에서는 굴 패각을 이용

하여 인 제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의 제거와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도 개선한 

연구결과를 발표 하였다(12). 

2009년 Yamamoto 그룹에서는 황화수소로 인해 발

생하는 청조 (blue tide)의 발생으로 인한 부영양화를 

줄이기 위해 굴 패각을 활용한 연구를 보고 하였다(13). 

해당 연구에서는 굴 패각을 활용하면 황화수소를 최대 

12 mg-S/g 만큼 흡착할 수 있으며 용존산소량 (DO)의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게다가 2010년 

Yang 그룹에서는 굴 패각과 플라스틱 공을 이용하여 

부영양화물질 정화 필터를 개발하였다(14). 해당 필터를 

이용하면 인뿐만 아니라 질소의 제거율을 90 % 이상

까지 달성하였다. 최근 우리그룹의 연구 결과도 소성

된 굴 패각을 활용하여 인을 제거한 연구 결과를 보고

한 바가 있으며, 해당 연구를 통하여 수화시킨 소성된 

굴 패각을 이용하면 90% 이상의 인 제거율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1).

3-4. 중금속 제거
2009년 Hsu 그룹에서 처음으로 굴 패각을 활용한 

폐수 내 중금속 제거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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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온도에 따른 폐수 내 구리 (Cu2+)와 니켈 (Ni2+)이온의 흡착량을 나타
낸 그래프(15)

굴 패각 분말의 경우 평균 0.46 nm 크기를 갖는 공극

을 갖고 있어 특정 물질을 물리적으로 흡착할 수 가능

성을 갖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굴 패각의 특

성을 활용하여 별도의 전처리 없이 폐수 내 중금속의 

일부인 구리와 니켈을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하여 구리와 니켈 각각 49.26-103.1 

mg/g과 48.75-94.3 mg/g 의 흡착량을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011년 Ok 그룹에서는 토양 내에 존재하

는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을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16). 해당 연구를 통하여 1~5 wt%의 파쇄한 굴 패각

을 활용하여 15 mg/kg의 카드뮴과 1246 mg/kg의 납

을 흡착한 연구결과를 보여줌으로서 토양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개발하였다.

3-5. 생체모방

생체모방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식물 및 물질을 

탐구하여 이를 모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며,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

낸다. 생체모방기술은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관심 받

는 연구 분야 중 하나이며, 최근까지도 다양한 생물을 

이용한 생체모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생체

모방기술 중에서 패각의 껍질의 미세 구조 분석을 통

한 생체모방기술을 통해서 신규 물질로의 응용을 하기 

위한 연구는 최근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껍질 내 진주층의 나노기계구조의 생체 모방기술을 이

용하여 철보다 강하고 탄력성 있는 가벼운 나노복합체

를 개발할 수 있다. 패각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패각류가 분포하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패각

이라도 지역별로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생체 

모방을 위한 패각의 연구는 자동차의 내/외장재, 건축

자재, 항공우주 신소재와 같은 친환경 재료로 응용이 

가능하다. 2012년 Steiner 그룹에서는 전복 껍질과 가

장 유사한 구조의 탄산칼슘 다중층을 연속적인 방법으

로 모방을 한 결과를 Nature communication에 보고하

였다(17). 전복뿐만 아니라 굴 패각을 활용한 생체모방

기술 마찬가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96년 Miya-

moto 그룹에서는 굴 패각의 진주층으로부터 탄화무수

화효소 (carbonic anhydrase)를 모방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18). 해당 연구는 껍질에 존재하는 단백질에 의해 

진주층이 형성되는 모델을 제시 하였다. 호흡 중에 발

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면 탄산수소 (HCO3
-)

를 형성하게 되며 이때 칼슘 이온 (Ca2+)와 반응하여 

탄산칼슘 (CaCO3)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탄산칼슘은 껍질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2012년 Marie 

그룹에서는 굴 패각의 진주층과 진주층의 색을 결정하

는 80가지의 껍질 구성 단백질을 규명하였다(19).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80가지의 단백질 목록들이 서로 다

른 조합을 통해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진주층과 진주

층의 색을 결정한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진

주층과 진주층의 색이 형성되는 기원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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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패각의 생체 모방을 통해 만들어진 칼사이트 (Cal-
cite)와 아라고나이트 (aragonite) 나노 결정(20)

었다. 2000년 Choi 그룹에서는 굴 패각의 껍질을 구성

하는 유기 매트리스와 탄산칼슘 나노물질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20). 해당 연구에서는 X-선 

회절 분석과 전자 현미경을 통한 표면 구조분석을 수

행하였고 유기층인 단백질 구조를 규명하였으며, 이러

한 연구를 통하여 굴 패각의 나노구조층을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6. 비료
굴 패각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상용화 되어 있는 분야는 친환경 굴패각 비

료이다. 굴 패각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은 알칼리성분으

로서 토양에 사용하게 되면 토양의 산성화를 막을 수 

있으며 작물에게 필요한 구성 성분을 제공해 작물의 

품질 향상을 야기 시킬 수 있다. 2008년 Kim 그룹의 

경우는 굴 패각을 비료로 제조하여 양배추 생산성을 

향상시킨 연구를 진행하였다(21). 해당 연구에서는 굴 

패각을 비료로 활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인 염화소듐 

(NaCl)의 양을 최소화 시켰으며, 토양의 pH를 증가시

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토양의 영양 균형을 향

상시켜 양배추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고하

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 환경적인 문제

가 되고 있는 굴 패각의 현황을 파악하고, 굴 패각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이해하였다. 굴 패각의 현황 분석 

결과 중국이 전 세계 적으로 가장 많은 굴 생산국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한국 또한 주요 굴 생산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굴 패각의 화학적으로 칼슘이 주 성

분임을 알 수가 있으며, X-선 구조 분석을 통해서 대

부분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물리적인 특성으로 굴 패각은 열에 의해서 약 

700°C 전후로 탄산칼슘에서 산화칼슘으로 열분해가 

일어나 상전이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굴 패각의 물리, 화학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버려지는 굴 패각을 자원화 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활

발히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굴 패각을 탈황 소재로 

응용을 하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제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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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시멘트 소재로 사용을 하면 시멘트 보다 우

수하거나 동일한 물성을 갖는 시멘트를 제조할 수 있

다. 또한 굴 패각의 칼슘 성분과 패각 자체의 흡착능을 

활용하여 부영양화 물질인 인이나 질소를 제거할 수 

있으며, 폐수 내 중금속을 흡착할 수 있는 소재로 응용

이 가능하다. 게다가 패각의 껍질을 모방하여 나노소

재화 하면 고강도 경량화 복합 소재로서의 응용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처리 및 재활용 기술은 연구용이 

아닌 상용화를 위하여 심도 깊은 연구기술 개발이 필

요한 시점이다. 굴 패각 처리 기술은 그 해결 방안이 

모색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 질 것으

로 예상되며, 최근까지도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을 미루어 봤을 때 가까운 미래에 지속가능성 있는 굴 

패각 처리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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